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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두번째 메일 

아브라함의 아내 ‘사라’ 가 ‘헤브론’ 에서 127년의 생을 마쳤습니다. (창 23:1)  

성경에 한 여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. 그만큼 사라의 죽음은 

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인간의 긴 역사속에서 많은 것이 변해왔고 시대마다 바뀌어 왔

지만 한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 죽어 장사되는 것입니다. 바뀌지 않는 이유는 

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 가야 하기때문입니다. (창 3:19)  

그렇기때문에 아브라함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할 묘지를 사야 

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. 예수님에게도 잠시 묘지가 있었습니다. 그분도 인간이셨

기 때문입니다. 

사라는 아브라함을 고향 ‘우르’ 에서 만나 결혼한 후 줄곧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어려

운 고비들을 넘기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.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

이를 낳고 키우며 그리고 인생의 이런 저런 굴곡을 함께 겪으며 늙어갑니다.  

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땅 중에서도 ‘마므레 앞’ 에 있는 ‘막벨라 굴’ 을 사서 사라

를 그곳에 장사 지내주고 싶어했을까요?  그 ‘땅’ 이 비옥해서 일까요? 혹 그곳이 가장 

해가 잘드는 양지 바른 땅 이었기 때문 일까요? 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

은 ‘은 400세겔’ 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. 

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두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 갔다 



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욕을 면하며 구함을 받은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대한 마지막 

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.  90세의 나이가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며 온갖 치욕을 다 견

뎌낸 아내 그러다 다 죽어버린 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순산하는 아내의 

고통을 지켜본 남편으로 사라를 쉽게 보낼수가 없었습니다. 

사실 아브라함의 부와 재물은 아내를 넘겨 주고 ‘바로’와 ‘멜기세댁’ 에서 그 대가로 

재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것은 사실 ‘사라’ 의 덕이 큽니다. 아

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심정입니다. 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아내의 덕이요 남

편의 덕입니다. 저도 정말 아내가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듭니다. 이제 점점 세월이 

흘러 나이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함께 살 날이 줄어들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다짐

해 봅니다.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. 그럼에도 

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48년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혼자 살지는 

못했습니다. 그는 후에 ‘그두라’ 와 재혼 했습니다. 그리고 여섯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

니다.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의 모습을 보니 저도 아브라함처럼 될까 두렵습

니다.  

그래 나도 아내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. 한사람이 혼자 남아 

30-4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. 이 험난한 시대에 남편을 

일찌 보내고 평생을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오신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

합니다. 

만약에 당신과 나도 아내나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연 남은 생을 혼자 살 자신이 있을

까요?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라처럼 120년 정도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

제 욕심이 너무 큰것같습니다. 




